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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가격담합 “무더기 적발”
공정위, 13사 과징금 565억원 부과 … 전선가격 하락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선 판매가격을 담합한 13개 전선 생산기업에게 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LS전선 340억2400만원, 가온전선 67억4500만원, 대한전선 30억2900만원, 삼성전자 21억9700만원,

SEHF코리아 9억5000만원, 넥상스코리아 38억8700만원, 일진홀딩스 25억5500만원, 대원전선 19억4400만원, JS

전선 9400만원, 창원기전 1억4100만원, 머큐리 2억2600만원 등이다.

또 대한전선 및 SEHF코리아, 넥상스코리아, 일진홀딩스, 코스모링크, 화백전선, 머큐리 등 7곳은 KT가 발

주한 관수시장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기업들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다음해에 유통대리점에 적용될 기준가격표를 공동으

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각종 전선제품의 가격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KT, 현대건설, 포스콘 등이 발주하는 광케이블,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투찰

가, 낙찰기업 등을 공동으로 결정해 입찰에 참여한 후 낙찰기업이 들러리기업에 물량을 배분해온 것으로 알려

졌다.

특히, 시판가격 담합에 참여한 엘에스, 대한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등 5곳은 KT, 포스콘,

현대건설 등이 발주하는 입찰담합에도 모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선을 공급받는 다른 산업에서는 전선 가격 하락 등으로 원가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

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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